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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생활 간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중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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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맞별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요인, 가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도 

요인을 도출하고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국 만 30-59세 맞벌이 부부를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 중 894명의 자료를 시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일 · 가정 갈등, 일 · 여 

가 갈등, 일 · 성장 갈등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으며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갈등 점수가 제3분위수 

이상인 집 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일 · 가정 갈등에서는 성차가 나 

타나지 않은 반면, 일 · 여가 갈등과 일 · 성장 갈등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부정 

적 인 부부 의사소통은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모든 일 · 생활 갈등 하위요인을 증가시키는 공통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다 셋째, 높은 경력 지향은 일 · 생활 갈등이 높은 맞벌이 여성과 남성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괴는 맞벌이 부부의 일 · 생활 갈등에 부부 단위의 상호작용과 주관적, 심 리 적 테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일 · 생활 갈등의 일반적 영향요인과 일 · 생활 갈등 수준이 높은 

집 단에 대한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갈등 수준에 따라 체계적 

으로 파악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일 · 생활 갈등 위험에 노출된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방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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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에 비해 일보다 가정 혹은 개인생환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과 

생환의 균형은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였다. 

일 · 생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00년 

대 여성의 노동시장 찹여가 증가하면서 기혼 

여성이 겪는 일 · 가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서 출반하였다. 이 시기에는 취 

업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가사노동과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음 조성하는 

게 시대적 과제였디但}정열 손영미, 신규리 

2016; 송혜립, 2012). 여성의 취업 증가는 맞빌 

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일 · 가정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 사회적으 

로증가함을 의미한다. 

가족을 중시했던 X-Y세대에서 밀래니엄 세 

대로 넘어가면서 가족 중심적 삶이 개인 단위 

로 재편되고, 개인의 성장과 자기게반음 추구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뚜렷해졌디信]은실, 서 

창적, 윤주옥, 2019). 따라서 최근에는 일 · 가 

정 균형뿐만 아니라 일과 생환 전반이 균형을 

이루는 일 · 생환 균형으로 논의가 확대되었다. 

생환의 개념이 가정생환을 넘어서 여가와 취 

미생환, 성장과 자기계방 등의 개인 시간음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디召]선미, 구 

해령, 이승미, 2018; 박예송, 박지혜, 2013). 이 

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봅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사회적 논의가 맞벌 

이 가정의 여가시간, 생활 전반적인 시간 부 

족감 등의 주제도 포괄하여 진행되기 시작했 

댜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에 비해 여가시간 

이 적고, 시간 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댜 한국사회에서 일 · 생환 균형보단 

일 · 생환 갈등을 겪고 있는 맞빌이 부부의 현 

실을 고려했음 때 맞빌이 부부의 일 ·생환 갈 

등에 대한 영향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는 연구 

는 학문적, 실천적으로 모두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일 · 생환 갈등과 일 · 생환 균형은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어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일 · 생환 균형에 대해 

Hill, Hawkins, Ferris & Weitzman(2001)은 개 인 

이 얄 가족, 개 인적 의무에서 반생하는 감정 

적, 행동적, 시간적 요구를 동시에 균형 맞추 

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김정운, 박정열 손 

영미, 장훈(2005)은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시 

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 

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로 신명하였다. 반면 일 · 생환 갈등은 

Greenhaus & Beutell(l985)에 따르면 횔 영 역 에 

서의 역할과 일 이외에서의 역할이 서로 상총 

되는 역할 간 갈등'음 의 미하고, 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l964)에 따르면 ‘일과 

생환의 영역 중 한 영역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다른 영역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대한 총족을 

방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즉, 일 · 생환 균 

형은 일과 생환 영역에 대한 균형적 찹여를 

통해 얻을 수 있논 궁정적 경험에 초접을 맞 

춘 개념인 반면 일 ·생활 갈등은 일과 생활 

영역 사이에서의 역할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경험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일 · 생활 

갈등이나 균형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양적 개념보다는 개인마다 주관적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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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Becker & Moen, 1999; Guest, 2002; Kirchmeyer, 

2006; Tausing & Fenwick, 2001; Voydanoff & 

Donnelly, 1989) 상황에 따라 개인의 일 · 생환 

갈등이나 균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부합적 

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집에서 균형과 갈등 

은 단순히 연속선 상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 

라 공존할 수 있는 분리된 차원이고(Balmforth 

& Gardner, 2006; Hanson, Hammer & Colton, 

2006; Wayne, Musisca & Fleeson, 2004), 개 인은 

갈등과 균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을 이해 

해야 한댜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 · 

생환 갈등과 일 · 생환 균형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다수의 국내 연구는 

김정운과 박정열(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문항은 주로 다근 후에도 회사 일에 대한 걱 

정음 한다', ＇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 

간이 적다', ＇일에 치이다 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잊게 된다’ 등 일과 생환 영역 사이 

에서 반생하는 부정적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 

이 구성되어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 

척도의 문항들음 역문항 처리하여 일 · 생환 

균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디召]미정, 유형 

숙, 2017; 김해온, 서상숙, 2016; 오세숙, 김종 

순, 신종화, 2016; 윤병훈, 송봉규, 2014; 은창 

익, 2019). 고린데 단순히 갈등이 감소한 상태 

를 일 · 생할 균형으로 접근하면 일과 생할 영 

역에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궁정적 경험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맞벌 

이 부부가 겪는 갈등이 균형 수준이 낮은 정 

도로만 표현되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 · 생환 갈등과 균형의 개념 

음 명확히 구분하고 맞빌이 부부가 현실적으 

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검토하기 위 

해 일 · 생환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 · 생환 갈등은 크게 일 · 가정 갈등, 일 · 

여가 갈등, 일 · 성장 갈등의 하위차원으로 분 

류할 수 있고(김미정, 유형숙, 2017; 김해온, 

서상속 2016; 박정 열 등, 2016; 손현일 권혁 

기, 2018; 신재민, 이희수, 2017; 오세숙 등, 

2016; 은창익, 2019; 최환규, 김성희, 2018) 각 

차원은 근로자로서의 역할과 생환의 하위영역 

에서의 역할이 상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 

정 영역에는 대부분의 가족친화제도가 지원하 

고 있는 자녀돌봄 및 가족생환에 대한 찹여가, 

여가 영역에는 사교환동, 건강관리, 봉사환동 

등 놀이와 자아성장음 위한 환동들이 포함되 

며(김정운 등, 2005), 성장 영역에는 자기계방, 

경력관리, 되직관리 등의 환동이 속한디召]정 

운, 박정 열 2008). 

선행연구에서 일 · 생환 갈등은 대표적으로 

사회 인구학적 요인, 가족 요인, 근로 요인 등 

예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났다. 일 · 가정 갈등 

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하위영역으로, 

개인 및 가족 요인과 관련해서 주로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 일수록(김은경, 심준섭, 2016; 박 

정민, 윤영재, 2018), 일 지향성이 높음수록(한 

지숙, 유계숙, 2007), 근로 요인에서는 근무시 

간이 길수록(김해온, 서상숙, 2016), 근무 유언 

성이 낮을수록(김주희, 2012) 일 · 가족 갈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 · 여가 갈등에 

대해서는 주로 미혼자보다 기혼자인 경우(김 

종순, 오세숙, 윤소영, 2016; 손영미, 김정운, 

박정열 2011),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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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등, 2016), 가족 지지가 낮음수록(박정열 

등, 2016), 근무시간이 길수록(김해온, 서상숙, 

2016) 일 · 여가 갈등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 

었댜 일 · 성장 갈등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최환규, 김성희, 2018),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박정 열 등, 2016), 일 · 생환 지원제 

도 만족도가 낮음수록(박정열 등, 2016) 일 · 

성장 갈등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일 · 생환 갈등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성별은 일 · 가정 갈등, 

일 · 여가 갈등, 일 · 성장 갈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 있는 대표적인 외생변수 

이댜 실제로 맞빌이 부부 남녀는 모두 직장 

과 생환 영역에서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중의 어려움을 겪지만 여성은 근 

로자로서의 삶을 존중반지 못하고, 남성은 생 

환 영역에서의 역할 회부이 필요한 경우가 많 

이(김해온, 서상숙, 2016; 송혜립, 2012; 이은경, 

이희선, 전선영, 2019) 어려움의 양상이 성별 

에 따라 다르댜 따라서 성별을 구분한 접근 

은 중요한데 선행연구 중 전체 일 ·생환 갈등 

정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 하 

위요소별 분석에서는 성차가 나타난 연구들 

(손영미 등, 2011; 최환규, 김성희, 2018)이 존 

재한댜 이는 일 · 생환 갈등의 차원음 세분화 

하지 않으면 일 · 생환 갈등의 하위요소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남녀의 차이를 간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 · 생 

활 갈등의 성차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생활 영 

역의 하위차원을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댜 

선행연구에서 각 하위요소별로 나타난 성차 

를 살펴보면, 우선 일 ·가정 갈등에 대해 여 

성 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 연구(김 필숙, 

이윤석, 2015; 윤대혁, 2008)와 여성이 남성보 

다 더 낮게 나타난 연구(김경미, 계선자, 2018; 

손영 미 등, 2011), 고리고 성차가 나타나지 않 

은 연구(최환규, 김성희, 2018) 모두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성차 없이 남녀 모두의 일 ·가 

정 갈등이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궁정적인 연구결과도 등장하고 있다 

(최환규, 김성희, 2018). 일 · 가정 양립 정책이 

확대되고 여성의 노동 찹여와 남성의 가사 찹 

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하면서 남녀 모 

두의 일 · 가정 갈등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댜 하지만 여전히 일과 가정에서 

여성이 겪는 역할과중의 문제와 남성의 생환 

이 일 중심적으로만 배치되어 가정 영역에 찹 

여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댜 한국사회에서 맞빌이 부부는 여전히 결 

혼과 출산 이후 여성은 가정생환에, 남성은 

직장생환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김선미 등, 

2018; 김주희, 2012) 개인 단위의 일 · 가정 균 

형을 희생하고 가족 단위에서 성별 분업을 통 

해 일 · 가정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난댜 성별 분업이 효용 극대화를 위한 

부부의 자반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여성의 노동권과 남성의 부모권을 제약하는 

현실적 장벽이 사회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집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남성은 노동시 

장에 헌신하고 여성은 이중부담을 갑내해야지 

만 가정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면 개인의 행복 

이 중요한 밀레니엄 세대 이후의 노동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점점 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일 · 가정 갈등의 젠더화된 

양상이 연구에 세심하게 고려되어 맞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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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현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일 · 여가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여성의 일 · 여가 갈등 수준이 남 

성보다 높게 나타났디召]주희, 2012; 윤대혁, 

2008; 차승은, 2008). 일 이외에 생환 영역에 

투자할 시간이 생기면 맞빌이 부부 중 남편은 

여가환동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인은 

가사노동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희, 2012; 윤대혁, 2008). 일과 여가에 대 

한 맞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을 기준으로 유형 

화한 연구들에서도 남성은 일과 여가 병행형 

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은 일 중심형과 가 

족 중심형이 주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김주 

희, 2012; 차승은, 2008). 고린데 여가 의향과 

욕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여가시간 투자 의향이 높고(서리나, 오치옥, 

2016) 여성은 경제적 욕구보다 오히려 여가환 

동에 대한 찹여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윤대 혁, 2008) 일 · 여가 갈등에 대한 여성 근 

로자의 욕구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있댜 

일 · 성장 갈등에 대해서는 여성의 갈등 수 

준이 남성보다 높다는 연구결과(최환규, 김성 

희, 2018)가 있지만 선행연구 대부분이 일 · 가 

정 갈등, 일부는 일 · 여가 갈등에 대해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 · 성장 갈등의 성차에 

대해 규명된 바가 거의 없다. 일 ·성장 갈등 

은 성별 분업을 극복하고 개인 단위의 일 ·생 

활 균형을 보장하려는 일 · 생활 갈등의 연구 

흐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 · 성장 갈등에 대한 연구는 우선적 

으로 양적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 · 생활 갈등에 대 

한 다양한 영향요인이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에는 몇 가지 한게가 존재한 

댜 첫째, 일 · 여가 갈등과 일 · 성장 갈등은 

일 · 가정 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명된 바 

가 적댜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초기 연구의 

흐릅이 일 · 가정 갈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하 

지만 일 · 여가 갈등과 일 · 성장 갈등은 상대 

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고 고 자체로 연 

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행된 연구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다. 일 · 여 

가 갈등과 일 · 성장 갈등은 일 · 가정 갈등에 

서 일 · 생환 갈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 

문에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 여가와 

성장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의 주관적 태도나 가치관이 

일 · 생환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하다. 직장과 개인생환 사이에서 반 

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개인 

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성정혜, 김춘경, 2019) 주관적 태도 및 

가치관과 일 · 생환 갈등과의 관련성음 고려하 

는 것은 중요하다. 성역할 태도(김은경, 심준 

섭, 2016; 박정민, 윤영재, 2018; 김주현, 문영 

주, 2010)나 가족가치관(성정혜, 김춘경, 2019) 

등 사적 생환 영역에서의 주관적 태도와 일지 

향성(김영국, 자석빈, 2014; 한지숙, 유계숙, 

2007), 경력몰입(박혜영, 2016; 심철현, 이규태, 

2013) 등 일과 관련된 가치관을 고려한 연구 

들이 있지만 다른 변인들에 비해 규명된 정도 

가 적다 특히 일과 관련된 가치관에 대해서 

는 일 · 생활 갈등으로부터 일지향성과 경력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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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어떤 영향을 받아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에 방해가 되는지에 더 초집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에 대한 가치관이 일 · 

생환 갈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검 

증은 부족하였댜 일은 가정, 여가, 자기계방 

등 생환의 하위차원과 모두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맞빌이 부부의 주관적 인식 

음 살펴볼 때 일과 경력에 대한 태도를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주로 일 · 생환 갈등의 

평균 접수에 근거한 영향요인에만 집중하여 

일 · 생환 갈등 문제 에 취 약한 집단에 대한 정 

보는 규명된 바가 적다. 선행연구에서 일 · 생 

환 균형의 평균 접수는 5집 만집 중 3집대로 

중간 이상의 균형도를 나타냈고(김해온, 서상 

숙, 2016; 손영미 등, 2011; 최환규, 김성희, 

2018) 직장 여성의 일 · 가정 갈등에 대한 조 

사결과에서도 평균 2집 초반대의 접수가 나타 

나 평균적으로는 중간 이하의 갈등 수준이 나 

타났다(성정혜, 김춘경, 2019). 하지만 이 조사 

에서 일 · 가정 갈등의 평균 접수가 2012년은 

2.1집, 2014년에는 2.17집, 2016년에는 2.34집으 

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 위협성이 근로 

자의 특성에 따라 양분화되어 있음 가능성이 

존재한댜 평균 수준의 균형과 갈등에만 중접 

음 둔 연구에서는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이 낮은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상쇄되어 

취약집단의 특성을 간과하게 되논 뭍제가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 · 생활 갈등이 특히 

높은 취약 집단의 특성에 대해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보완하 

기 위해 갈등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일 · 생환 갈등은 성별에 따라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나 성차를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일 · 생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남성과 여성 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통 

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일 · 생환 갈등의 다차원적인 영향요인에서 성 

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맞빌이 부부가 인식하는 일 · 생 

환 갈등의 하위차원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 

음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갈등 수준이 

높은 일 ·생환 갈등 취약 집단의 특성음 규명 

하고자 한댜 일 · 생환 갈등의 하위차원은 선 

행연구에서 주로 고려한 방식으로 일 · 가정 

갈등, 일 · 여가 갈등, 일 · 성장 갈등의 세 차 

원으로 나누며, 영향요인으로 근로 요인, 가 

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도 요인을 고려한다. 

근로 요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영향력이 나타 

난 종사상 지위(방준석, 탁진국, 2016; 최혜진, 

2019)와 근속연수(장재윤, 김혜숙, 2003)를 고 

려하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근속 

연수를 모두 검증한다. 권소영과 이재림(2019) 

에 따르면 맞빌이 근로자의 일 · 생환 균형은 

배우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시간대, 근무 유연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요인 

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도 고려한나 가사 · 돌봅 요인으로논 선행언 

구(가영희, 2006; 박기남, 2009; 박정열 등, 

2016; 손영미, 박정열 2015; 유계숙, 2008)에서 

고려한 미취학 자녀 유무, 가사분담 공평성에 

더해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그리고 부부 의 

사소통을 검토한다. 맞벌이 여성이 취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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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 돌봄이고, 

자녀 돌봄 공백을 재우기 위해 맞빌이 부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증 

가하였디召]미해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최 

소영, 2011). 따라서 조부모와의 동거는 가사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빌이 부부의 부양 부 

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가족 요인이다. 이 

처럽 조부모와의 동거는 맞빌이 부부의 일 · 

생환 갈등과 관련이 있음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심화 또는 완화요 

인인지 검증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사 · 

돌봄과 관련된 독립 변인으로 고려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배우자 지지는 일 · 생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궁정적인 

부부 의사소통은 배우자 지지와 밀접한 관련 

이 있디P] 지민, 2015). 따라서 배우자 지지의 

구체적 인 수단으로 부부 의사소통이 일 · 생환 

갈등의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고려 

한댜 주관적 태도 요인으로는 성역할 태도와 

경력 지향을 고려한다. 성역할 태도는 선행연 

구(김은경, 심준섭, 2016; 박정민, 윤영재, 2018) 

에서 다루어졌지만 보수적 태도와 진보적 태 

도 중 일 · 생환 갈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무 

엇인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를 통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경력 

지향은 선행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논 않았지만 개인은 경력관리를 통해 일과 생 

활 영역의 균형을 달성하는 주체성을 발휘한 

다고 밝혀진 바 있디〈정영금, 2011). 경력 관리 

는 경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 며, 이 에 따라 일 · 생활 갈등 조 

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 

력 지향을 독립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추가 

적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음 통제요인으로 고려한다. 선행연구 

에서 연령, 교육수준, 소득은 일관적이진 않지 

만 모두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기 때문에(배지혜, 서혜연, 이숙 

현, 2002; 손영미 등, 2011; 오세숙 등, 2016; 

이재경, 이은아, 조주은, 2006) 통제요인으로 

고려해야 제 3의 변수에 의해 교란되지 않고 

근로, 가사 · 돌봄, 태도 요인의 영향력을 밝힐 

수있댜 

맞빌이 부부의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다양 

한 요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음 실시하며 일 · 생환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맞빌이 부부 

의 특성음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음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성차를 고려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분석모덴을 별도로 설정 

하여 일 · 생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도출한댜 본 연구모덴은 성별에 따른 

근로, 가정 · 돌봄, 주관적 태도 요인의 차이를 

일 · 생환 갈등의 하위요인음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는 집에서 맞빌이 부부의 

일 · 생환 갈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집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생환, 

여가 및 자기계방 환동에 대한 맞빌이 부부의 

다양한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적 환경 마련을 위한 시사집을 제공할 수 있 

댜 이러한 연구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맞벌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활 

갈등, 근로 요인, 가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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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는가? 

연구문제 2. 맞빌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요인, 가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도는 무엇 인가? 

연구문제 3. 맞별이 부부 남녀 중 일 ·생환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은 근로 요인, 가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도에서 어떠한 특성음 

나타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맞빌이 부부의 생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9년 서울 및 수 

도권, 전국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0-59세 중 

맞빌이 부부 생환을 하고 있는 근로자 921명 

음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차원의 영향요인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절대적 양과 질적 다양성이 전제되어 

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반달주기에 놓여 

있는 맞빌이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포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894명의 자료를 환용하였으며 응답자 

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 구 

성은 남성이 447명 (50.00%), 여성이 447명 

(50.00%）이다 연령대는 30대가 301명 (33.67%), 

40대가 302명 (33.78%), 50대가 291명(32.55%）으 

로 모든 연령대가 비슷한 비율이다. 거주지역 

은 서울이 329명(36.80%）으로 가장 많고 경기 

302명 (33.78%), 인천 76명 (8.50%), 부산 66명 

(7.38%), 대구 44명 (4.92%), 대전 27명 (3.02%), 

광주 22명 (2.46%), 울산 19명 (2.13%), 세종 9명 

(1.01%）이 뒤를 잇는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 

이 505 명(56.49%）으로 가장 많고, 고 다음으로 

전문대졸 이상 164명 (18.34%), 대학원 이상 

128명 (14.32%), 고졸 이하 97명(10.85%) 순이다. 

가구소득으로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을 살펴 

보면,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181명 

(20.25%）으로 가장 많고, 고 다음으로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62명 (18.12%), 600만원 이 

상 700만원 미만 156명 (17.45%),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01 명 (11.3%), 300만원 이상 400 

만원 미 만 93명 (10.4%),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64명 (7.16%), 1,000만원 이상 57명 (6.38%),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1명 (3.47%), 200 

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9명(3.24%), 200만원 

미만 20명(2.24%) 순이다. 

2. 측정도구 

잉·생환 간등 

일·생환 갈등 척도는 김정운과 박정열 

(2008)이 개방한 일과 삶의 균형 척도를 재구 

성하여 사용하였다. 본래의 척도는 일 · 가정, 

일 · 여가, 일 · 성장의 3개 하위차원에 대한 

총 25개 문항, 7집 리키트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항과의 응답 범 

주 통일성과 간걸성을 위해 일 ·가정 갈등 5 

개 문항, 일 · 여가 갈등 5개 문항, 일 · 성장 

갈등 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총 15개 문항, 

5점 리커트형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각 생활 영역 

의 예시 문항을 살펴보면, 일 · 가정 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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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894) 

빈도(%) 빈도(%) 

入O1 日E 교육수준 

나F1 서 0 447(50.00) 고졸이하 97(10.85) 

여성 447(50.00) 전문대졸 164(18.34) 

연령대 대졸 505(56.49) 

30대 301(33.67) 대학원졸 128(14.32) 

40대 302(33.78) 월평균소득 

50대 291(32.55) 200만원 미만 20(2.24) 

거주지역 200 - 300만원 미 만 29(3.24) 

서울 329(36.80) 300 - 400만원 미 만 93(10.40) 

T曰 A1]-－ 66(7.38) 400 - 500만원 미 만 162(18.12) 

대구 44(4.92) 500 - 600만원 미 만 181(20.25) 

인천 76(8.50) 600 - 700만원 미 만 156(17.45) 

과0 기之-- 22(2.46) 700 - 800만원 미 만 101(11.30) 

대전 27(3.02) 800 - 900만원 미 만 64(7.16) 

울산 19(2.13) 900 - 1,000만원 미만 31(3.47) 

경기 302(33.78) 1,000만원 이상 57(6.38) 

세종 9(1.01) 전체 894(100.00) 

‘일 때문에 가족에게 신경음 쓰지 못한다',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가 높음 

‘일음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일 때 수록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문에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계수는 일 · 생환 갈등 15개 문항 전체가 

등)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일 · 여가 Cronbach's = .94, 일 · 가정 갈등이 Cronbach's 

갈등은 '일 때문에 여가환동이나 건강관리에 = .78, 일 · 여가 갈등이 Cronbach's = .87, 

신경음 쓰지 못한다', ＇일에 치이다보니 주말 일 · 성장 갈등이 Cronbach's = .95로 나타 

에논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났다. 

않는다', 그리고 일 · 성장 갈등은 '일이 바빠 

서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삶을 반 

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일 때문 

에 자기계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일 때 

문에 피곤해서 자기계발을 할 마음이 생기지 

근로요인 

근로 요인으로 고려한 요소는 총 3개로 본 

인의 종사상 지위,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본 

인의 근속연수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종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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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는 상용근로지산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 

고 있는 경우)， 자영업지侍혼자 또는 1인 이상 

과 함께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경 

우)， 무급가족종사又k자영업자의 가족, 친인척 

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1주일에 40시간 이 

상 일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 

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본인 2.82%, 배 

우자 3.80%로 매우 적어 자영업자와 같이 코 

딩하였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0' , 

상용근로자는 '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근속 

연수는 설문조사가 실시된 연도인 '2019'에서 

응답자가 현재의 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연도를 빼서 코딩하였다. 

가사·돌봄요인 

가사 · 돌봄 요인으로는 미취학 자녀 유무, 

부부간 가사분담 공평성, 조부모와 동거 여부, 

부부 의사소통음 고려하였다. 미취학 자녀 유 

무는 '0 = 미취학 자녀 없음', ' 1 = 미취학 

자녀 있음'으로 코딩하였다. 가사분담 공평성 

은 깨우자와 집안일을 분담하는 정도에 대해 

얻마나 공평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음 통해 측정하였고 응답자는 '공평한 

편', ＇남편에게 불공평한 편', ＇아내에게 불공 

평한 편'의 3개 보기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응답자가 여성이면서 '아내에게 불공평한 편' 

으로 응답했거나 남성이면서 '남편에게 불공 

평한 편'이라고 응답했으면 '본인에게 불공평' 

한 경우로, 응답자가 여성이면서 '남편에게 불 

공평한 편이라고 응답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에는 ‘배우자에게 불공평'한 경우로 코딩하였 

댜 가사분담이 '본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 

한 경우를 기준으로 '부부간 공평하게 분담'하 

는 경우와 '배우자에게 불공평'한 경우를 더 

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는 '0 = 조부모와 동거 안함', ' 1 = 조부모 

와 동거함'로 변수화하였다. 부부 의사소통은 

Olson(2011)이 개 방한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N에 포함되 어 있는 Family 

Communication Scales의 10문항을 수정 하여 조 

사하였댜 본래 척도는 가족의 의사소통음 측 

정하는 문항이었는데 부부 의사소통음 질문하 

는 내용으로 바꾸어 '우리 부부는 서로 의사 

소통하는 방법 에 만족한다', ＇우리 부부는 서 

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우리 부부는 문제 

가 있음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5집 리키트 척도(1집: 전 

혀 고렇지 않다 - 5 집: 매우 고렇다)로 측정했 

으며, 접수가 높음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이 궁 

정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분석에서는 10 

개 문항의 평균 접수를 고려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 .95 였댜 

주관적 내도요인 

주관적 태도 요인으로는 성역할 태도와 

경력 지향을 고려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I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부지연구소에서 한 

국부지패널조사를 위해 번안한 문항을 맞빌이 

부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여성이 전 

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 

진다', ＇맞벌이 부부는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남성의 임무는 돈을 버는 것 

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등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은 8개이지만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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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신뢰도가 낮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총 7 

개 문항을 시용하였댜 5집 리키트 척도(1집: 

전혀 고렇지 않다 - 5 집: 매우 고렇다)로 측정 

된 7개 문항의 평균접수를 사용하였으며 접수 

가 높음수록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 것 

음 의 미 한댜 7개 문항의 신뢰 도는 Cronbach's 

= .69로 나타났댜 경력 지향은 일과 관련 

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 

로, ‘내 경력을 통해 행부하다고 느끼는 것', 

‘내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 ‘내 경력을 통해 

서 끊임 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내 경 

력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 ＇공식적으 

로 인정 받는 것' 5개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중요도는 5집 리키 

트 척도(1 집: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집: 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하였고 접수가 높음수록 경 

력 지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5개 문항의 신뢰 

도는 Cronbach's = .81 이다. 

동제 요인 

연령대를 알기 위해 출생연도와 조사 진행 

시집인 2019년 기준 생일 지났는지 여부를 조 

사하여 만 나이를 도출하였다. 교육수준은 '학 

교를 안 다녔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 

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2-3년제) 졸업’,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대학원 이상'의 보 

기로 조사하였는데, 응답 분포를 고려하여 '학 

교를 안 다넜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 

업’, ’고등학교 졸업’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재범주화 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조사 

진행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응답자 

와 배우자의 합산 월평균 소득으로 조사되었 

으며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사 

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자소득 등의 합계를 

의미한댜 '200만원 미만'부터 '1,000만원 이상' 

까지의 범위를 100만원 단위로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교육수준과 월 평균 소득 

은 분석에서 서열변수로 고려하였다. 

3. f?서바버 . ;:亡--; dB 

본 연구에서 맞빌이 부부의 일 · 생환 갈등 

에 대한 영향요인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도 

출하고, 일 · 생환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음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 

음 실시하였다. 첫째, 5집 만집으로 측정된 

일 · 생환 갈등 하위요인의 평균 접수가 제 3 

분위수(일 · 가정 갈등: 3.24집, 일 · 여가 갈등: 

3.83집, 일 · 성장 갈등: 3.89집) 이상인 응답자 

는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처리하여 나머 

지 응답자와 구분짓는 과정음 우선적으로 수 

행하였댜 일 · 생환 갈등 수준이 평균이거나 

고보다 낮은 집단과 구분되는 갈등 수준이 높 

은 집단만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둘째, 

맞빌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환 갈등 수준, 근 

로 요인, 가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도가 가 

지는 일반적 경향성음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각 요인이 

나타내는 기술통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셋째, 맞벌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할 갈 

등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을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 

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검토하였다. 

넷째, 일 · 생활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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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음 구분하는 근로 요인, 가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도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일 · 생환 갈등 각 

각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에는 STATA 14.0이 사용되 었다. 

m. 결과 및 해석 

1. 맞벌이 부부 남녀의 근로 요인, 가사 · 둘 

봄 요인, 주관적 태도의 전반적 경향 

본 연구 대상자의 일 · 생환 갈등, 근로 요 

인, 가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도가 나타내는 

전반적 경향성음 알아보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을 구분하여 일 · 생환 갈등 

의 영향요인과 특성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정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디仕표 2 찹조). 

먼저 일 · 생환 갈등의 평균을 살펴보면 남 

성은 평균 2.78집(SD = .71), 여성은 평균 2.85 

집(SD = .78)으로 나타났고, t검정 결과 성차 

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 

보면 남성은 일 · 여가 갈등이 평균 2.90집(SD 

= .81)로 가장 높았고, 고 다음으로 일 · 성장 

갈등 2.88집(SD = .86), 일 · 가정 갈등 2.56집 

(SD = .68) 숨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일 · 여가 

였댜 일 · 생환 갈등의 하위요인별 성별에 따 

른 t검정 결과, 일 · 가정 갈등은 성차가 없었 

지만 일 · 여가 갈등과 일 ·성장 갈등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일 · 여가 갈등(t = 

-2.00, p < .05)과 일 · 성장(t = -2.22, p < .05) 

갈등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인식하는 갈등 수 

준이 더 높았다. 일 ·생환 갈등 전제 평균에 

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요 

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를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 · 생환 갈등의 하위영역에 대한 고려가 중 

요함을 알수 있었다. 

일 · 생환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음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남성은 일 · 가 

정 갈등이 높은 집단이 60명(13.42%), 일 · 여 

가 갈등이 높은 집단이 47명(10.51%), 일 · 성 

장 갈등이 높은 집단이 63명(14.09%）으로 일 · 

성장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제일 

높았고 고 다음이 일 · 가정 갈등, 일 · 여가 

갈등 순이었다. 여성은 일·가정 갈등이 높은 

집단이 70명(15.66%), 일 · 여가 갈등이 높은 

집단이 71명(15.88%), 일 · 성장 갈등이 높은 

집단이 102명(22.82%）으로 남성의 경우와 같이 

일 · 성장 갈등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제 일 높 

았고, 일 · 가정 갈등과 일 · 여가 갈등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집단 비율 

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 

석을 실시한 걸과, 일 · 가정 갈등에서논 자이 

갈등(SD = .92)과 일 · 성 장 갈등(SD = 1.00)이 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일 · 여 가 갈등( = 

평균 3.02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일 · 가 

정 갈등의 평균 점수는 2.51점(SD = .74)이었 

댜 남성과 여성 모두 일 · 가정 갈등보다 

일 · 여가와 일 · 성장 갈등을 더 높게 인식하 

5.62, p < .05)과 일 · 성장 갈등( = 11.30, p 

< .01)에서 성별과 갈등 수준에 따른 집단 구 

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근로 요인을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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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N=894) 

남성(n=447) 여성(n=447) 

빈도/평균 빈도/평균 
t ( ) 

%/SD %/SD 

일·생활 갈등 2.78 .71 2.85 .78 -1.33 

일·가정 갈등 2.56 .68 2.51 .74 1.18 

높은집단 60 13.42 70 15.66 
.90 

낮은집단 387 86.58 377 84.34 

일·여가 갈등 2.90 .81 3.02 .92 -2.00 * 

일·생활 
높은집단 47 10.51 71 15.88 

7근L'드 0 5.62* 
낮은집단 400 89.49 376 84.12 

일·성장 갈등 2.88 .86 3.02 1.00 -2.22 * 

높은집단 63 14.09 102 22.82 
** 

11.30 
낮은집단 384 85.91 345 77.18 

자영업자 58 12.98 60 13.42 
종사상지위 .04 

상용근로자 389 87.02 387 86.58 
근로 

자영업자 배우자종사상 87 19.46 72 16.11 
요인 1.17 

지위 상용근로자 360 80.54 375 83.89 

그두소극여 두기소-- 14.41 9.02 10.41 8.01 7.01 
*** 

미취학 자녀 없음 305 68.23 290 64.88 

자녀 유무 
1.13 

자녀 있음 142 31.77 157 35.12 

고o 펴 o 244 54.59 175 39.15 

7}사 7}사 본인불공평 42 9.40 250 55.93 *** 
265.11 

돌봄 분담 배우자 

요인 
161 36.02 22 4.92 

불공평 

조부모와 동거 안함 410 91.72 406 90.83 

동거 여부 동거함 37 8.28 
.22 

41 9.17 

부부 의사소통 3.52 .66 3.45 .75 1.50 

주관적 성역할 태도 3.50 .50 3.93 .56 -11.84 *** 

태도 경력 지향 3.56 .58 3.65 .61 -2.14' 

* ** ***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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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은 자영 업 자가 58명 (12.98%), 상용근로자가 

389명 (87.02%）이고, 여성은 자영 업자가 60명 

(13.42%), 상용근로자가 387명(86.58%）이다. 배 

우자의 종사상 지위는 아내의 경우 자영업자 

가 87명 (19.46%), 상용근로자가 360명 (80.54%) 

이고, 남편의 경우 자영 업자가 72명 (16.11%), 

상용근로자가 375 명(83.89%）이다. 교차분석 결 

과, 종사상 지위는 성별에 따라 비율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근속연수는 남성이 평균 

14.41년(SD = 9.02), 여성이 평균 10.41년(SD = 

8.01)이었으며, t검정 결과, 남성의 근속연수가 

여성보다 유의하게 길었디-(t = 7.01, p < 

.001). 

가사 · 돌봄 요인에서 미취학자녀 유무를 산 

펴보면 남성의 경우 305명 (68.23%）은 미취학 

자녀가 없고, 142명 (31.77%）은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여성은 290명 (64.88%）이 미취학 자녀 

가 없고, 157명(35.12%）이 미취학 자녀가 있다.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남성 응답 

자 중 244명 (54.59%）은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42명(9.40%）은 본인에게, 161명(36.02%）은 아내 

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했다. 여성의 경우 175 

명(39.15%）이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분담된다고 

응답했고, 250명 (55.93%）은 본인에게, 22명 

(4.92%）은 남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했다. 

남성은 가사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이 가장 많았지만 여성은 본인에게 불공평하 

다논 비율이 가장 많았다. 교자분석 걸과, 가 

사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과 성별을 구분한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댜 = 265.11, p < .001).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각각 447 

명 중 남성은 37명 (8.28%), 여성은 41명 (9.17%) 

이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부부 의사소통음 

궁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남성의 경우 평 

균 3.52집 (SD = .66)이고 여성은 평균 3.45집 

(SD = .75)으로 나타나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부부간 의사소통음 더 궁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부부 의사소통 모 

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 

았다. 

주관적 태도 요인을 살펴보면, 성 역할 태도 

의 평등성 수준이 남성은 평균 3.50집 (SD = 

.50)이고 여성은 평균 3.93집(SD = .56)으로 남 

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더 높았고 경력 지향은 

남성이 평균 3.56집(SD = .58), 여성이 평균 

3.65집 (SD = .61)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집 

수가 성역할 태도와 마찬가지로 더 높았다. t 

검정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의하게 성 

역할 태도가 평등하고(t = -11.84, p < .001) 

경력 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디{t = -2.14, 

p < .05).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변인들의 성 

차는 일 · 생환 갈등의 영향요인과 갈등 수준 

이 높은 집단의 특성음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음 강력 

하게 나타내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활 갈등에 대한 

영향요인 

맞벌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할 갈등에 내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근로 요인, 가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도 요인을 투입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월 

평균 가계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퉁 

제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일 · 가정 갈등,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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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갈등, 일 · 성장 갈등 3개 하위요인에 대 

한 회귀모덴 6개를 분석하였다. 각 회귀모덴 

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구한 결과, 여성의 

일 · 생환 갈등 회귀모덴 3개는 모두 VIF 값이 

1.24, 남성의 일 · 생환 갈등 회귀모덴 3개는 

모두 VIF값이 1.59이었댜 모든 회귀모덴의 

VIF값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준집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빌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구체적 

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 · 가정 갈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남 

성은 부부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b = -.23, 

p < .001),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일수록(b = 

-.20, p < .01) 일 · 가정 갈등 수준이 높아졌 

고, 여성은 상용근로자보다 자영업자기-(b = 

-.25, p < .05), 가사분담이 본인에게 불공평한 

경우보다 배우자에게 불공평한 경우(b = .46, 

p < .01), 부부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b = 

-.21, p < .001), 경력 지향이 클수록(b = .19, p 

< .01), 교육수준이 높음수록(b = .09, p < 

.05) 일 · 가정 갈등을 크게 인식하였다. 남성 

과 여성 모두의 일 ·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 

는 공통요인은 부부 의사소통이었다. 김은경 

과 심준섭(2016)의 연구에서 성 역할 태도가 진 

보적 일수록 일 · 가정 갈등 수준이 낮아졌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본 언구에서 남성의 경우 유 

의했댜 한경혜(1998)의 연구에서 남성이 직장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일 · 가정 갈등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경향성이 여성에게 나타났다. 

일 · 여가 갈등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부 

부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b = -.19, p < 

.01), 경력 지향이 높음수록(b = .14, p < .05), 

월 평균 가게소득이 낮음수록(b = -.06, p < 

.01) 일 · 여가 갈등을 더 크게 인식했고, 여성 

은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b 

= .28, p < .05), 부부 의사소통이 부정 적 일 

수록(b = -.13, p < .05) 일 · 여가 갈등 수준 

이 높아졌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부부 

의사소통이 일 · 여가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은 경력과 관련된 주관적 태 

도가, 여성은 미취학 자녀 유무에 따른 자녀 

돌봄 요인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방준석, 탁진국, 2016)에서 일 · 여가 균형 

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연령과 종사상 

지위 등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댜 

일 · 성장 갈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남 

성은 부부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b = -.16, 

p < .05), 월 평균 가게소득이 낮음수록(b = 

-.04, p < .05) 일 · 성 장 갈등 수준이 높아졌으 

며 여성은 부부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b = 

-.02, p < .01) 일 · 성장 갈등을 크게 인식하였 

댜 일 · 가정 갈등과 일 · 여가 갈등과 마찬가 

지로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부부 의사소통 

이 일 · 성장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령(오세 

숙 등, 2016), 미취학 자녀(박정 열 등, 2016)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가족 요인은 일 · 

성장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부 의 

사소통은 성별과 일 · 생활 갈등 하위요인의 

모든 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 

었댜 



요 

표 3. 맞벌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활 갈등에 대한 다중희귀분석 결과 ( N=894) 「으 

>~일·가정 갈등 일 · 여가 갈등 일 ·성장 갈등 

남성(n=447) 여성 (n=447) 남성(n=447) 여성(n=447) 남성(n=447) 여성 (n =447) --\J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 

상용근로자2) 03 .10 -.25 11 20 12 -.03 14 11 .1 3 -07 15 

근로 -.14 .08 02 .10 -.14 .10 -.04 13 -.12 .II - 17 .14 
요인 

배우자 상용근로자2) 

근속연수 .00 .00 .00 .00 .00 .00 -.01 .01 .00 .01 -.01 .01 

미취학자녀 있음2) 
. 

-.16 .00 .08 .01 .08 -.02 .10 .28 .11 .11 .07 .1 2 

가사 공평 -.09 .I I .09 .08 -.23 .14 .05 .10 -.15 .15 .03 .II 
7}사분담2) 

돌봄 배우자 불공평 06 .12 .46 .. 16 -05 14 .34 21 03 15 16 23 

요인 조부모와 동거 2) .17 .II -.02 12 .06 .14 .03 15 .1 3 .15 14 .17 

부부 의사소통 
... . .. .. 

.06 
. -. l 6. 

.. 
-.23 .05 -.2 1 .05 -. 19 -.13 .07 .07 -.20 .07 

성역할 태도 
.. 

.06 -.14 -.14 기之_과L처 디 -.20 .07 -.07 .08 .15 .08 .09 .15 .09 

태도 경력 지향 .06 
.. 

06 .14. 05 .19 07 .08 08 10 .07 09 08 

연령 -05 .05 00 06 -0 3 07 .05 07 -08 .07 -02 08 

통제 
교寸 OTA亡;;z .06 .04 

. 
.04 -.04 -.04 .06 .04 .06 .09 .05 -.02 .05 

요인 
월 평균 가계소득 -.02 .01 -.01 .02 -.06 •• .02 -.03 .02 -.04· .02 -.01 .03 

때R2 .10 .06 .07 03 03 .02 

1) 'p < .05 "p < 01. '"p < .001. 

2) 기준집단: 자영업자, 배우자 자영업자, 미취학자녀 없음, 가사분담 본인에게 불공평, 조부모와 동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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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부부 남녀 중 일 · 생활 갈등 수준 

이 높은 집단의 특성 

앞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 

였댜 하지만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평 

균에 근거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때문에 

일 · 생환 갈등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의 

특성음 파악하기에는 한게가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범주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 · 생환 갈등 수준이 낮은 

집단과 구분되는 높은 집단의 특성음 파악하 

기에 적절한 분석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생환 갈등 접수가 제 

3분위수 이상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음 구분하 

여 근로 요인, 가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도 

독립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차를 고려하기 위해 남성과 여 

성의 일 · 생환 갈등의 하위요인에 대한 6개의 

로지스틱 회귀모덴을 분석하였으며, 고 결과 

는표 4와같다. 

먼지 일 · 가정 갈등이 높은 집단의 특성음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 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b 

= 2.57), 경력 지향이 

를
 

Exp(b) 

= .95, p < .05, Exp(b) 

높음수록(b = .63, p < 

.05, Exp(b) = 1.87) 일 · 가정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성은 부부 

의사소통이 부정 적 일수록(b = -.55, p < .01, 

= 0.58), 성 역 할 태 도가 보수적 일수록(b 

= .44), 경력 지향이 = -.83, p < .01, Exp(b) 

클수록(b = 1.17, p < .001, Exp(b) 

일 · 가정 갈등이 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 

진다 경력 지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경우 

3.21) 

에서 일 · 가정 갈등이 높은 집단의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남성은 조부모와 동 

거하는 가정 환경이, 여성은 낮은 부부 의사 

소통의 질과 평등하지 못한 성역할 태도가 

일 · 가정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일 · 여가 갈등이 높은 집단의 특성음 성별 

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 

성의 경우, 부부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b = 

= .67), 경 력 지향이 높음 

= 2.26), 월 평균 

-.39, p < .01, Exp(b) 

수록(b = .81, p < .01, Exp(b) 

가게 소득이 낮음수록(b = -.22, p < .01, Exp(b) 

= .80) 일 · 여가 갈등이 큰 집단에 속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 여성의 경우, 경력 지향이 높 

음수록(b = .47, p < .05, Exp(b) = 1.60), 교육 

수준이 낮음수록(b = -.35, p < .05, Exp(b) 

.70) 일 · 여가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일 · 가정 갈등과 마찬가지 

로 경력 지향은 맞빌이 남성과 여성 중 일 · 

여가 갈등을 크게 느끼는 집단의 특징이었으 

며, 추가적으로 낮은 부부 의사소통의 질이 

맞빌이 여성보단 남성음 일 · 여가 갈등에 취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 · 성장 갈등이 높은 집단의 특성음 성별 

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자영업자보다 상용 

근로지-(b = 2.24, p < .05, Exp(b) = 2.88)가 

일 · 성장 갈등이 클 확률이 더 높으며, 여성 

경 력 지 향이 클수록(b = .66, p < .05, 

Exp(b) = 1.93) 일 · 성장 갈등이 높을 가능성 

이 증가한다 즉 일 · 성장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맞벌이 남성의 경우 종사상 지위 차 

이가, 맞벌이 여성의 경우 경력 지향이 관련 

특성이었다 

은
 



용 

「으 
표 4 . 맞벌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활 갈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 N = 894) >~ 

일·가정 갈등 일 ·여가 갈등 일·성장 갈등 

남성(n=447) 여성(n=447) 남성(n=447) 여성(n =447) 남성(n=447) 여성(11=447) 
--\J 

b S.E b SE b S.E b S.E b S.E b S E 

상용근로자2) .26 48 -62 .39 80 .51 -0 3 .4 1 2.24' 1.1 3 .1 3 .50 
근로 

배우자 상용근로자2) -.32 .37 -0 8 .38 -.40 
요인 

.36 -.11 .38 .67 24 .23 49 

근속연수 .00 .02 -0 2 02 00 02 -0 3 02 100 02 -04 03 

미취학 자녀 있음2) - 15 .37 .19 .33 .19 .35 .35 .32 1.21 .43 .38 .37 

가사 7}사 공평 -65 .46 -0 6 31 14 51 -3 0 .31 1.16 59 .12 35 

돌봄 분담2) 배우자 불공평 -.27 47 .47 .56 .28 .52 .24 .60 1.32 .68 -.79 1.06 

요인 조부모와 동거 2) 
. 

46 .95 42 -33 54 18 47 20 12 0 56 34 54 

부부 의사소통 
.. .. 

-.33 23 -.55 21 -.39 .21 -.04 .20 .67 .14 -.19 23 

성역할 태도 -47 
.. 

주관적 33 -.83 27 27 29 30 .25 I 3 1 38 50 30 

태도 경력 지향 
. . .. .. . 

.66 • .63 .28 1.17 .26 .81 .26 .47 .24 2.26 .58 .27 

연령 -2 1 .25 - 11 22 -.01 23 00 .22 .99 23 03 26 
통제 

.lL 겨= ° T ,,__ 건= -.14 
. 

.16 .16 .13 .21 .21 .18 .18 -.35 .87 -.20 .19 
요인 .. 

월 평균 가계소득 -0 9 07 -0 2 07 -.22 07 -02 07 80 06 -0 9 09 

Wald chi2 20.39 33 .29 24.98 15.35 15.52 19.07 

I ) . p < 05 .. p < .01. ... p < .001 

2) 기준집단 자영업자, 배우자 자영업자, 미취학자녀 없음, 가사분담 본인에게 불공평 , 조부모와 동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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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생환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대표적 

인 특징으로 높은 수준의 경력 지향이 도출되 

었댜 경력 지향은 일 · 가정 갈등, 일 · 여가 

갈등, 일 · 성장 갈등이 높은 맞빌이 여성 집 

단과 일 · 가정 갈등, 일 · 여가 갈등이 높은 

맞빌이 남성 집단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일 · 가정 갈등과 남성의 일 · 여가 갈 

등에서 강력하게 차이를 유방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경력 지향 접수가 1단위 증가하 

면 여성의 일 · 가정 갈등이 높음 확률이 3.21 

배, 남성의 일 · 여가 갈등 높음 확률이 2.26배 

증가하였댜 뿐만 아니라 경력 지향 접수의 1 

단위 증가는 여성의 일 · 성장 갈등이 높음 가 

능성음 1.93배, 남성의 일 · 가정 갈등이 높음 

가능성음 1.87배, 여성의 일 · 여가 갈등이 높 

음 가능성음 1.60배 증가시켰다. 선행연구에서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종사상 지위(최혜진, 2019)와 같은 근로 요인, 

자녀 특성(가영희, 2006), 가사분담(손영미, 박 

정 열, 2015) 등의 가사 · 돌봄 요인, 연령(오세 

숙 등, 2016), 소득(이재경 등, 2006) 등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은 일 · 생환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논 전국 30-59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 · 생활 갈등에 대한 영향요인과 갈등 수준 

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퉁 

해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고 

성별에 따라 일반적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댜 맞빌이 부부의 일 · 가정 갈등, 일 · 여가 

갈등, 일 · 성장 갈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일 · 생환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 

음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음 수행하였다. 일 · 생환 갈등 양상에서 나타 

나는 성차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분석 

모덴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 

댜 먼저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성별 차이 

를 살펴보면 맞빌이 남성과 여성 모두 일 · 가 

정 갈등보다 일 · 여가와 일 · 성장 갈등의 평 

균이 더 높았다. 일 · 가정 갈등은 성차가 없 

었지만 일 · 여가 갈등과 일 · 성장 갈등은 남 

성보다 여성이 느끼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 

았댜 일 · 가정 갈등이 일 · 여가와 일 · 성장 

갈등과 다르게 갈등 수준이 비교적 낮고 성차 

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일 · 가정 갈등에 대해 

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있었 

고, 가족친화제도가 확대되어 왔지만 아직까 

지 일 · 여가와 일 · 성장에 대해서는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마련이 부 

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려한 주요 변인 중 근속연수, 가사분담 공 

평성 인식, 성역할 태도, 경력 지향에서도 성 

자가 나타났댜 남성은 여성보다 근속언수가 

길고,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인 

식하는 비율이 더 많으며, 성역할 태도가 보 

수적이고, 경력 지향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주요 변인들의 성차는 이후 분석에서 회귀분 

석 모델을 성별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 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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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맞빌이 부부 남녀의 

일 · 생환 갈등에 대해 성별과 하위차원별로 

다양한 영향요인이 도출되었다. 남성의 일 · 

가정 갈등에는 부부 의사소통(가사 · 돌봄 요 

인)， 성역할 태도(주관적 태도)가, 여성의 일 · 

가정 갈등에는 종사상 지위(근로 요인), 가사 

분담 공평성 인식 및 부부 의사소통(가사 · 돌 

봄 요인), 경력 지향(주관적 태도)이 영향을 미 

쳤댜 남성의 일 · 여가 갈등에는 부부 의사소 

통(가사 · 돌봄 요인)과 경력 지향(주관적 태도) 

이, 여성의 일 · 여가 갈등에는 미취학 자녀 

유무 및 부부 의사소통(가사 · 돌봄 요인)이 영 

향을 미쳤댜 일 · 성장 갈등에서 남성과 여성 

의 경우 모두 부부 의사소통(가사 · 돌봄 요인) 

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일 · 가정 갈등에 

대해서는 근로 요인, 가사 · 돌봄 요인, 주관적 

태도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 반면, 일 · 여 

가 갈등과 일 · 성장 갈등에 대해서 다른 요인 

보다 부부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 돌봄 요인에서 부부 의사소통은 일 · 

생환 갈등의 모든 하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부 의사소통의 질이 높 

음수목 일 · 생환 갈등은 감소하였는데 이 결 

과는 가족 지지(박정열 등, 2016), 배우자 지지 

(김지민, 2018)와 가족 저녁식사 횟수(최환규, 

김성희, 2018)가 일 · 생할 갈등에 영향을 미진 

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 

댜 가족 저녁식사는 가족 및 배우자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고, 부부 의사소통은 

배우자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궁정적 수단 

이자 가족 저녁식사 동안 이루어지는 행동이 

라는 집 에서 세 연구결과는 모두 연결된다. 

즉, 가족 또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궁 

정적 상호작용이 일 · 생환 갈등에 영향을 준 

다는 집을 나타낸다. 특히 맞빌이 부부의 경 

우 제한된 시간 자원음 이용하여 가족의 상황 

과 직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부 단위로 근로 

시간음 조정하고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권소 

영, 이재림, 2019) 부부 간의 역동은 맞빌이 

부부의 일 · 생환 갈등에 특히 중요한 영향요 

인이댜 높은 의사소통의 질은 부부 단위의 

조정과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 

일 · 생환 갈등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 

댜 기존 연구에서는 가족 및 배우자의 지지 

가 가지는 영향력이 가정이나 여가 영역에 단 

편적으로 한정되어 고려되었는데, 본 연구결 

과를 통해 부부 의사소통이 일 · 생환 갈등의 

모든 하위요인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사 · 돌봄 요인에서 미취학 자녀 유무는 

여성의 일 · 여가 갈등에만 영향을 미쳤다. 미 

취학 자녀 돌봄이 아직까지도 여성 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경향이 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 

음 때 이 결과는 여성 이 여가환동음 포기하며 

미취학 자녀의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 가능성 

음 시사한댜 또 다른 가사·돌봄 요인인 가 

사분담 인식이 일 · 생환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은 본 연구와 선행 연구가 다르게 나타났다. 

박정열 등(2016)에 의하면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일 · 생활 갈등은 감 

소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의 경우 

가사분담이 본인에게 불공평한 경우보다 배우 

자에게 불공평한 경우 일 · 가정 갈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Tichenor(1999)의 연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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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아내가 경제적 부양음 책임지고 있는 가 

정에서 여성은 전통적 성역할에 따라 가사노 

동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느끼 

고 이를 극부하기 위해 가사노동음 더 적극적 

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맞빌이 가정에서도 맞빌이 여성이 전통적 성 

역할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가정에서의 책 

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사분담이 남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 

하며 일 ·가정 갈등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경험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측된다. 

주관적 태도 요인에서 성역할 태도는 진보 

적일수록 남성의 일 · 가정 갈등을 낮춘 반면, 

여성의 일 · 가정 갈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댜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삶은 일 중심적으 

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일 · 생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 노동자 

도 가정 영역의 주체로 찹여하기 시작했다.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남성일수록 일 중심 

적 삶에서 벗어나 가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찹 

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가 남성의 일 · 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댜 반면, 여성은 맞빌이 부부여도 

가정 영역의 책임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통계청 생환시간조사에 따르면 맞빌이 

부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음 평균 2 

시간 13분이나 더 오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댜 즉, 맞벌이 여성은 성역할 데도와 상관 

없이 가정 영역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을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역할 태도와 일 · 가정 

갈등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주관적 태도 중 경력 지향은 여성의 일 ·가 

정 갈등과 남성의 일 · 여가 갈등을 높이는 요 

인이었댜 여러 선행연구(김주희, 2012; 차승은, 

2008)에서 남성 근로자는 일 · 여가 병행형이 

많은 반면 여성 근로자는 가족 중심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 

구와 연결지어 해석해보면, 일 이외에 1차적 

으로 고려하는 생환 영역이 남성은 여가환동 

이고 여성은 가정생환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 

라 경력 추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 ·생환 

갈등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국과 차석빈(2014)의 연구에서 일 지 

향성은 일 · 여가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 

는 일 지향성과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 

인 경력 지향은 서로 관련성이 높은 개념이 

댜 따라서 남성의 경력 지향이 높음수록 

일 · 여가 갈등이 증가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 

과가 남성의 경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집을 

보여준댜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맞빌이 

부부 남녀 중 일 · 생환 갈등 수준이 높은 집 

단의 특징 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저 일 ·가정 갈등이 높은 집단에서 남성은 조 

부모와 동거하고 경력 지향이 높았으며, 여성 

은 부부 의사소통의 질이 낮고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이며 경력 지향이 높았다. 다중회귀분 

석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적 수준에서 남 

성의 일 · 가정 갈등에는 부부 의사소통의 질 

과 성역할 데도가 영향을 미쳤지만 일 · 가정 

갈등 수준이 높은 남성 집단에는 조부모와의 

동거와 높은 경력 지향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높은 경력 지향이 일 · 가 

정 갈등이 높은 남성 집단의 특징으로 나타난 

결과는 일지향성이 일 · 생활 갈등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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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김영국, 차 

석빈, 2014)와 연결된댜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일 · 가정 갈등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위해 환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지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것 번째는, 이미 

일 · 가정 갈등이 높은 집단이 가사와 자녀 돌 

봄에 대한 지원음 받기 위해 조부모와의 동거 

를 선택했음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조부 

모와 동거하면서 조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껴 일 · 가정 갈등 

음 더욱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 번 

째는 조부모와의 동거가 지원이 아닌 부양 부 

담의 증가로 나타났음 수 있다. 이 결과에 대 

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댜 한편 여성의 경우, 평균적 수준에 

서 일 · 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종사상 지위, 가사분담, 부부 의사소통, 경 

력 지향 등 다양한 요인이 나타났고, 일 · 가 

정 갈등이 높은 여성 집단에는 부부 의사소통, 

성역할 태도와 경력 지향이 영향을 미쳤다. 

낮은 부부 의사소통의 질과 높은 경력 지향은 

일반적 수준에서 일 · 가정 갈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영향요인일 뿐만 아니라 일 · 가정 갈 

등에 대한 맞빌이 여성의 취약성음 증가시키 

는 요소로 나타났다.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는 

맞빌이 여성의 일 · 가정 갈등에 대한 일반적 

영향요인으로논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 · 가정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여성 집단의 특성 

으로 나타났다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 

고 있는 맞벌이 여성은 근로를 하고 있어도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 

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사분담이 배우자 

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할 때 일 · 가정 갈등 

이 높아졌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진 맞빌이 여성은 일로 인해 

가정에 대한 찹여가 감소하는 것을 곧 일 ·가 

정 갈등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고, 평등한 성 

역할 태도를 가질 때보다 오히려 갈등 더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 · 여가 갈등이 높은 집단에서 남성은 부 

정적 부부 의사소통과 높은 경력 지향이, 여 

성은 높은 경력 지향이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 

났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 

균적 수준에서 부부 의사소통이 맞빌이 남성 

과 여성 모두의 일 · 여가 균형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일 · 여가 

갈등이 큰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경력 지향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력 

지향이 높은 근로자가 여가환동음 일정 부분 

포기하고 경력 관리에 몰입하는 것은 자반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력 지향 

이 높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환동 사이에서 갈 

등을 높게 인식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여가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경력 관리를 위해서는 여가환동의 제약을 어 

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 

음시사한댜 

일 · 성장 갈등이 높은 집단의 특성음 성별 

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자영업자보다 

상용근로자일 때, 여성은 경력 지향이 놀을수 

록 일 · 성장 갈등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일 · 성장 갈등이 높은 집단의 특성 

은 다중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맞벌이 부부의 

일 · 성장 갈등에 대한 영향요인과 다르게 나 

타났다 평균적으로 맞벌이 남성의 일 ·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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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 의사소통 

인 반면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종사상 

지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일 · 성장 갈등이 

높은 남성 집단은 부부 의사소통이나 주관적 

태도 등 개인적 수준의 조절 요인보다 종사상 

지위와 같은 근로 요인에서 특성이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 앞서 여성의 경우, 상 

용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일 · 가정 갈등을 높 

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에는 상용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일 · 성장 갈 

등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 

러한 결과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반생하는 

일 ·생환 균형 정책에 대한 접근성 차이와 연 

결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상용근로자라는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보다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일 · 생환 균형 정책 

에 대해 접근성음 높이고, 특히 가정노동 및 

돌봄 부담이 큰 여성의 일 ·가정 갈등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음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남성에서는 상용근로자라는 종사상 지위가 오 

히려 일 · 성장 갈등에 취약한 집단의 대표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직장 내에 근 

로자의 자기계방 및 성장 욕구를 지원하는 제 

도적 환경과 정책 마련이 부족하며, 직장의 

환경이 특히 남성의 일 ·성장 갈등 인식과 관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의 경우, 평 

균적 수준에서 맞빌이 여성의 일 · 성장 갈등 

에 영향을 미치논 요인은 부부 의사소통이었 

는데,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높은 경 

력 지향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일 · 가 

정 갈등과 일 · 여가 갈등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기혼 여성 근로자가 경력을 중요하게 여길 

수록 일 이외의 자기계발 활동은 포기해야 하 

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집를 가진 

댜 첫째, 맞별이 부부의 일 · 생환 갈등에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나 근로요인보다 심리적, 

인식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선행연 

구에서 일 · 생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연령(배 지혜 등, 2002), 소득(박정 열 

등, 2016), 종사상 지위(최혜진, 2019), 자녀 특 

성(가영희, 2006)보다는 성역할 태도, 경력 욕 

구 등의 주관적 태도가 더욱 중요한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댜 이는 일 · 가정 균형을 위해서 

는 인구학적 요인보다 심리적 측면이 중요하 

다는 선행연구(정영금, 2006)와 일맥상통한다. 

개 인은 주관적 태도 및 가치관에 따라 비슷한 

상황이어도 일 · 생환 갈등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 · 생환 균형 정책 이 천편일 

률적으로 제공되기 보단 맞빌이 부부의 상황 

인식과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 

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 의사소통이 일 · 생환 갈등에 대 

한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집은 맞빌이 부부 

의 일 ·생환 갈등이 부부 단위의 조정과 합의 

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 요인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댜 하지만 부부 사이의 상호작용 

은 다른 요인보다 맞빌이 부부의 일 · 생환 갈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 

뭍에 맞벌이 부부의 일 ·생할 갈등에 관한 언 

구에서는 부부 단위의 역동을 적극적으로 반 

영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일 · 생활 갈등을 면밀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갈등 수준을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일 · 생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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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 영향요인과 일 · 생환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 

댜 이러한 결과는 평균 접수에 기반한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접근으로는 갈등을 심각하 

게 느끼는 취약집단음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 · 생환 갈등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면 일 · 

생환 갈등에 취약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적,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 

음것이댜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일 · 생환 균형 

지원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집을 제공할 수 

있댜 근로자의 사적 생환 보장에 대한 사회 

적 논의가 가정생환 보장에서 여가 및 자기게 

반 환동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정책은 출 

산퓨가, 육아퓨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 · 가정 갈등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 

했댜 일 · 가정 갈등 접수가 중간 이하 수준 

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고동안 시행되었 

던 일 · 생환 균형 지원 정책 이 어느 정도 효 

과성음 반휘했다는 집을 시사하여 궁정적이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 평균적으로 

일 · 가정 갈등보다 일 · 여가와 일 · 성장 갈등 

음 더 많이 인식하고 있어 일생환 균형 정책 

이 맞빌이 부부의 여가와 자기계방에 대한 권 

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야 한나 2018넌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 

로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감소를 통해 여가와 

자기계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 

다 하지만 경력 지향이 높을수록 일 · 생활 

갈등이 높은 집단이 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여전히 일 영역과 생활 영역에 대한 

찹여가 균형적이라기 보다는 갈등 관계임을 

의미한댜 앞으로 근로자가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적 생환에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당연시되지 않고 경력 관리와 개인 생환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 

의가 면밀히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부처나 정 

책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에서 

근로자의 일 · 여가 갈등과 일 · 성장 갈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것을 제안한 

댜 현재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2년 주기로 

일과 가정생환의 우선도를 측정하고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일 · 가정 

양립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모두 일 

과 가정 영역에만 자료조사가 한정되어 있다.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및 반전은 적절한 자료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일 · 여가 갈등 

과 일 · 성장 갈등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풍부 

한 조사가 앞으로 일 · 생환 균형 정책의 반전 

에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게를 짚어보고 이를 고려한 후 

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 

사의 한게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못 

했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변인들이 

존재한댜 특히 직장에서 제공하는 일 · 생환 

균형 지원 정책과 가사 및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시장이나 공공 서비스 등에 대 

해서도 검증해야 맞벌이 부부의 일 · 생할 갈 

등 양상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댜 둘째, 일 · 생활 갈등 수준이 중간인 집단 

과 낮은 집단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갈 

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어서 갈등 수준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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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근처이거나 낮은 집단음 굳이 구분하지 않 

았지만 평균보다 갈등 수준이 특히 낮은 집단 

만의 특징도 학문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 

댜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일 · 생환 갈등으 

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여 

일 · 생환 균형 지원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댜 셋째, 일 · 생환 갈등에 대한 여러 요인 

의 영향이 어떤 맥락과 양상음 나타내는지 구 

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선행연구를 통한 추 

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질적 연구를 통 

해 다양한 요인이 일 · 생환 갈등에 미치는 영 

향의 맥락을 파악한다면 맞빌이 부부를 지원 

하는 일 ·생환 균형 정책의 반전에 더욱 기여 

할 수 있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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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꼬s st11dy :표ms tu idenrif), factors that am값 the "''Urk-life conflict of dual-earner coup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suffering high levels of th1, t}·pe of conflict. Using survey Jara of 894 manieJ 

workmg couples aged 30-59 in Korea, factors related to labor, hoLJScwork and subjccti,,c attitudes were 

regr~sed on wurk-f血mily conflict, v,'Urk-l10bby conf1Kt :md work-growTh mnf1Kt, :md `t ex:imined how 

the.,e factors affect those with work-life conflict score., exceeJing thirJ yuarrile through a !og1st1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work-fa.t1uly conflict was not diflcrcnt by gender, whereas 

work-hobby conflict anJ work-growth conflict were significai1tly higher in women than in men. SeconJ, 

ncgam'C couple conunLlllication i11creascd all t},pcs of work-血 conflict in both men and women. Finally, a 

high bel of 따eer orientation w.is a t}'])i(.:d (.h:uacteristic of both v,'l)men and men experIentmR l118h 

work-life conflict. These results inJicate that iJencifying affecting factors accorJing to the conflict level 1s 

llllportant to establish prevcnci,,c i11tervcnci011 mcasmes for dual-earner couples ntlncrablc to work-lif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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